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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과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요
 

약
 

주요 원자재 가격이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 초기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격 하

락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였으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거나 공급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일어난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

에서 기인한 수급 불균형이 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백신 보급 

이후 선진권은 비교적 빠르게 경기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원자재 주요 공급 국가들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

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최근 상승 추세와 그 원인, 한국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재 가격은 과거 수요 측 요

인이 전체 가격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 것과 달리,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감산 결정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사건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권의 비대칭적 반응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가격 상승과 차별적이다.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

파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

격파급효과로도 볼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

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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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 초기에는 코로

나19에 의한 가격 하락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였으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코

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재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현물

거래가 아닌 선물거래가 주류를 이룬다. CRB 지수1)는 주요 원자재의 선물가격 수준

을 나타내는 종합가격지수이다. 동 지수는 코로나 발발 이후 급락하였으나, 2020년  

5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3% 증가하

였다. 이후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 현재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수요와 공급 측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먼저 원유를 비

롯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은 2000년대 이후 주로 수요 측 요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수요 측 요인으로는 세계경기, 달러화 가치, 국제금리를 뽑을 수 있

다. 한편 2010년대 중반의 유가하락의 경우 수요 측 요인과 더불어 셰일가스 채굴을 

통한 비전통적 원유 생산 증가라는 공급 측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최근에는 

탄소중립 정책기조로 인해 전통적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공급 여력이 제

한적이고, 주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추세이다.

최근의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역시 다양한 수급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

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

이 수급 변화의 큰 동인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백신 보급 이후 선진권은 비교적 빠르게 경기 회복세

로 돌아선 반면, 원자재 주요 공급 국가들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대외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최근 상승 추세와 그 원인, 한국의 수입 추이를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Refinitiv CRB를 의미, 자세한 산출 방법론은 ‘https://www.refinitiv.com/’ 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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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및 한국의 수입 추이

(1) 원유 가격 동향

최근의 원유 가격을 살펴보면, 국제 유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배럴당 50~ 

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각국의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수

요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3월에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유가 전쟁2)이 

발생하여 원유 가격이 급락,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4월

에는 OPEC+가 일일 9,700만 배럴, 즉 세계 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

모의 감산을 결정하였고 이는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수직 상승하는 등 물동량이 증

가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더하여 백신 보급에 따라 각국의 이

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고 2020년 3분기 이후 초과 공

급은 초과 수요로 전환되었다. 세계 원유 수요는 저점인 2020년 2분기에 일일 8,340만 

2) 러시아의 OPEC+ 감산협상 결렬 선언(3월 6일)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배럴당 6~8달러 할인판매 계획(3월 8일) 발표를 의미.

<그림 1>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증가율

 Refinitiv     S&P GSCI Commodity     Bloomberg Commodity Index

자료: Refinitiv Datastream.

   주: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Excess Return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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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3분기에는 9,790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그런 가운데 OPEC+가 감산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 최근에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즉, 최근의  

원유 가격 추이는 코로나19 초기의 수요 감소에서 촉발된 가격 폭락과 이에 반응한 

OPEC+의 대규모 감산 결정 및 선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요 회

복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철강 가격 동향

철강 역시 원유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이후 완만히 하락하던 

철강 가격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

작하여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철강 가격은 생산량, 특히 세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과 전방산업의 세

계경기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세계 철강 생산량은 2021년 5월 고점(1억 7,440만 톤)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9월에는 1억 4,440만 톤까지 감소하였으며, 

철강 경기를 나타내는 PMI는 2020년 4월 사상 최저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다음 달 급등한 이후 2021년 하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감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가공무역 기업의 수출에 대해 증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고 있는데, 2020년 5월과 8월에 재정부 및 국세청 고시3)를 통

3)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77/c5163918/content.html(5월 1일, 제16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77/c5167237/content.html(8월 1일, 제25호).

<그림 2> 국제원유 가격 추이 <그림 3> 원유 공급 및 수요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페트로넷.

   주: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37.6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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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부 철강 및 철강제품4)의 증치세 환급 업무를 중지하였다. 증치세 환급 중단 대

상 품목의 수출액은 503억 달러, 물량은 6,000만 톤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금액의 46.1%, 물량의 68.2%를 차지하였다. 증치세 환급이 중지된 

2020년 수출액은 420억 달러, 물량은 5,100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더하

여 중국은 향후 정책 방향에서도 철강 감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9월 22일 개최된 ‘제75차 UN기후회의’에서의 ‘탄소중립 2060’ 선언을 들 수 있다.

철강 원자재 가격 역시 철강제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광석 가

격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2021년 7월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

나 석탄의 경우 전력 수요 증가 및 중·호 간 분쟁으로 인해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

하고 있다.

요약하면 최근 철강 가격 상승은 중국의 감산과 석탄 가격 인상에 기인한다. 중국의  

4) HS 72(철강) 및 HS 73(철강제품)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국 세번 8단위 기준 146개 품목을 의미.

<그림 4> 철강 가격지수 추이 <그림 5> 국제 철광석, 석탄 가격 추이

자료: Steel Home, IMF,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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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 배경은 탄소중립 정책기조, 석탄 가격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발전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3) 비철금속 가격 동향

비철금속 가격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LME 지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이전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0년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상승

하여 2021년 9월에는 저점 대비 85%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양한 비철금속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구리(Cu)와 알루미늄(Al)의 가격 및 수

급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리 가격은 2021년 5월에 저점인 2020년 4월 대비 101% 상승한 톤당 1만 달러

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구리 가격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

계 경기 회복이, 공급 측면에서는 구리 공급의 느린 성장세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산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5)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전

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핵심 원자재인 구리 수요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구리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 

구리 연간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 회복 역시 구리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중국의 전기전자 생산 및 월별 GDP를 반영하는 리커창 지수가 구리

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중국 전력난 이전까지 리커창 지수는 꾸준히 정

5)   CMG 분석 보고서, https://www.cmegroup.com/education/featured-reports/the-economics-of-copper-deman 

d-supply-and-options(접속일: 2021.11.15).

<그림 8> 리커창 지수와 구리 가격 증가율 추이

자료: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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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을 기록하여 꾸준한 구리 수요 증가세를 반영하였다.

구리 공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1994년 알루미늄, 철광석의 공급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전 세계 생산의 28%를 담당하는 칠레의 광산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해 공급이 특히 감소한 측면이 있다.

알루미늄 가격은 2021년 9월 기준 톤당 2,834달러로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완화세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가속화로 알

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중국의 석탄 부족, 유

<그림 9> 주요 광물성원자재 공급 추이

자료:   US Geological Survey, National Minerals Information Center, Mineral Commodity summaries 

1994~2020, CME Grou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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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ME 지수 추이

자료: LME, IMF,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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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가스 대란이 초래한 전력난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알루미늄 가격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다.

(4) 국내 원자재 수입 추이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철강, 구리, 알루미늄의 원료와 원유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추이를 살펴본다. 이들 4대 원자재의 수입액6)은 2021년 3분기 한국의 총수입

의 17.6%를 차지하였다. 과거 고유가 시기였던 2010년대 초에는 동 비중이 30%에  

가까웠으나, 2020년 2분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요인으로 인해 10.4%까지 축소되었

다가 이후 다시 늘어난 결과이다. 최근의 원자재 수입증가를 과거와 비교하여 평가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외생변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최근의 비교 시점을 설정

6)   원유는 HS 2709, 철강은 철광석(HS 2601), 구리는 동광(HS 2603)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원료인 보크

사이트를 국내에서 제련하지 않고 알루미늄 형태로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HS 7601(알루미늄 괴)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1> 구리 가격 추이 <그림 12> 구리 수급 동향

자료: ICSG, IMF,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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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LME, Data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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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8, 2019년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 돌발적인 통상환경 

변수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이므로 비교 시점으로 삼

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내 원자재 수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2021

년 9월과 2017년 4/4분기의 수입을 비교하였다.

상기 시점과 비교할 때 주요 원자재는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원유는 2017년 

3/4분기 월평균 47억 3,000만 달러에서 58억 7,000만 달러로, 알루미늄과 구리는 

각각 2억 8,000만 달러에서 3억 3,000만 달러, 3억 1,000만 달러에서 6억 1,000만 

달러로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철광석의 경우 4억 6,000만 달러에서 10억 8,000만 

달러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액 변동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를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7) 동일한 기간에 대해 가격 및 물량 요인을 구분한 결과 구

리를 제외한 주요 원자재들은 공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물량은 감소하여 가격 상승 

효과를 일부 상쇄하였다. 우선 원유는 가격이 47.5% 증가하였으나 물량은 23.2% 감

7)   수입 규모의 변동 요인을 가격과 물량 요인으로 나누어 분해할 수 있다. 가격(p)과 물량(q)의 곱으로 표현되는 수입 규모

의 변화율 이 주어졌을 때, 전미분을 통해 수입 증감 요인을 가격과 물량 요인으로 분해 

가능하다. 여기서 가격 요인은 으로, 물량 요인은 로 표현된다.

<그림 15> 한국 총수입 내 주요 원자재 수입 비중 추이

자료: 관세청으로부터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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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의 경우, 가격은 29.2% 증가한 반면, 물량은 10.6% 

감소하였다. 철광석의 경우 물량이 30.3% 감소하였으나, 가격이 163% 올라 수입규

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구리의 경우 가격과 물량이 각각 28.1%, 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의 변동 요인 분해를 통해 수요와 공급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각 원자재

의 증감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 해당하는 한국은 국제 원

자재 가격 결정에서 가격 수용자에 가깝다. 하지만 세계경기와 유사한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을 가격과 물량 요인으로 분해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통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가정할 때,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

승 및 물량 증가를 일으키고,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및 물량 하락을 가져온다. <그

림 16>의 품목군별 변동 요인 분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의 수입원자재 가격 상

승은 주로 공급 측면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구리의 경우 전기전자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 특성상 세계 수요가 회복되어 그로 인한 파생 수요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3. 원자재 가격 상승의 국내 제조업 영향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생산자가 받는 영향은 해당 원자재를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 행태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기업들이 생산원가 상승

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될 것이지만, 다

른 경제 주체, 즉 여타 업종과 소비자들의 행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그림 16> 품목군별 변동 요인 분해(2017년 3분기(평균) 대비 20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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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생산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 전체의 비

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cost-push 인플레

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큰 폭

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경제구조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생산비 인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의 국내 파급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은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19년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의 연장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균형가격 결정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은 각 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의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데, 이때 파급효과는 각 재화의 중간재투입계수 전치행렬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결

정모형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가격 변화로 인한 본원적 생산요소의 

단위가격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실제로는 메뉴 비용(menu cost) 등

으로 인해 중간재 가격 변화가 선형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 모형에서는 가

격파급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최근의 원자재 가격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수입자료를 토

대로 주요 원자재별 가격 변동폭을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원자재는 앞서 살펴본 3대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산업연관표 분류상 원유 및 천연

가스(원유), 금속광물(철광석), 비금속광물(구리 및 알루미늄)에 해당한다. 가격변화

의 기준 시점은 2017년으로 고정하였으며, 기준 시나리오는 기준 시점 대비 2021년 

 3분기의 단가 변화분으로 설정하였다. 각 원자재의 가격은 관세청 통관통계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가격 변화는 중량(kg)당 단가를 구하여 이의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원자재 항목별 가격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먼저 원유는 HS 2709

호로 정의하였으며, 기준 시점 대비 36.3% 상승을 가정하였다. 철광석은 2601호로 

정의하였으며, 철광석 가격은 2017년 평균 0.08달러에서 2021년 9월 0.17달러로 

상승하여 147.3% 상승하였다. 한편, 국제시장 철광석 가격은 최근 하락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 철광석의 경우, 계약 시점과 인도 시점의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철광석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철

광석에 한하여 비교 시점 가격의 52.69% 수준으로 가정, 최종적으로 기준 시점 대비 

30.3% 상승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비철금속의 경우 구리(제2603호) 및 알루미

늄(HS 7601호)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철금속 가격 변화는 구리,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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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의 평균가격변화율로 정의하였으며, 기준 시점 대비 33.1% 인상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기 원자재 가격 변화는 전 산업에서 2.28%의 생산비 인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업종별 파급효과를 가중평균하여 구해보면 제조업에서 

3.46%의 생산비 인상이 예상되었다. 석유정제(13.00%)에서 가장 높은 가격파급효

과가 예상되었으며, 1차 금속(6.45%), 비금속 광물(3.17%), 화학(2.91%) 등에서 가

격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비제조업 가운데는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전기수도가스 등이 포함)의 가격파급효과가 6.86%로 높게  

나타났다.8)

원유 가격 변화는 전 산업에 걸쳐 1.96%의 생산비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2.80%로 생산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분류 가운데는 석유정제가 12.94%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 외 원유

8)   본 분석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원유가 산업연관표상 원유 및 천연가스로 분류,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평균적으로 36.3% 인상을 가정함과 같다. 실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0월 기준 MMbtu당 5.7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이상 증가, 본 시나리오에서는 천연가스의 가격파급효과를 오히려 절하하는 측면이 있다.

<표 1>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이 산업별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동시 파급효과

농림어업 1.09 0.03 0.04 1.15

광업 1.52 0.12 0.01 1.65

제조업계 2.80 0.62 0.04 3.46

석유정제 12.94 0.05 0.01 13.00

화학 2.57 0.15 0.19 2.91

고무 플라스틱 2.44 0.10 0.01 2.55

비금속 광물 2.30 0.17 0.69 3.17

1차 금속 1.26 5.12 0.07 6.45

금속 가공제품 1.02 0.70 0.03 1.75

전자부품 0.52 0.10 0.01 0.63

전기장비 0.83 0.70 0.02 1.54

일반기계 0.78 0.42 0.02 1.22

자동차 0.85 0.45 0.02 1.32

기타 제조업 1.06 0.12 0.01 1.19

SOC 6.77 0.08 0.01 6.86

건설업 0.90 0.34 0.04 1.29

기타 서비스업 0.95 0.04 0.00 1.00

전산업계 1.96 0.29 0.02 2.28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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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원료로 하는 화학(2.57%)이나 고무 플라스틱(2.44%), 생산공정상 원유 사용이 

많은 비금속광물제품(2.30%) 등의 생산비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비 파급효과는 원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0.29%, 제조업에는 0.62%의 가격파급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금속(5.12%)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가격파급효

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0.02%(제조업 

0.04%)의 가격파급효과를 보였으며, 비금속 광물제품에서 0.69%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

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산하였다. 원자재 가격은 수급 요인에 의해 변

하고, 2000년대 이후 수요 측 요인이 전체 가격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

나,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감산 결정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에 영향을 미친 일련의 사건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외

부 충격에 대한 경제권의 비대칭적 반응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가격 상승

과 차별적이다.

코로나19의 발발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원

자재 선물 및 현물 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가격 하락은 자발적인 공급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였다. 한편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여 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 선진권을 중심으로 세계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요 원자

재의 공급이 수요 회복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비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산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효과가 추정되었다. 외생 충격으로 가정한 원자재별 가격 상승폭은 원유 및 

천연가스 36.3%, 철광석 30.3%, 비금속광물이 33.1%이다. 2.28% 생산비 증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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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 비해 일견 작아보일 수 있으나, 코로나19 발발 이전 생

산자물가지수의 월별 전년 동기비 변동폭은 -0.78%에서 최대 4.31%에 그치는 점을 

볼 때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격파급효과로도 볼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경쟁력 상실을 통해 구조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장

기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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